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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
배우 홍금보 공로상 수상!

오는 3월 12일(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가 공로상 수상자로 배우 홍금보를 선정했다.

액션 영화의 전설 배우 홍금보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 공로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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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AFAA)는 지난 2013년 홍콩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도쿄국제영화제가 아시아영화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설립한 조직으로 매년 아시아필름어워즈(이하 AFA)를 개최하여 아시아영화산업을 일구어 온 영화인과 그들의 작품을 기념하고 격려해왔다. 

3년 만에 홍콩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에서 공로상으로 배우 홍금보가 선정되었다. 공로상은 아시아영화의 발전과 공헌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지난 50년간 영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활약해온 배우 홍금보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배우 홍금보는 어린 시절 경극 대부라 불리는 우점원의 제자로 배우 성룡과 함께 칠소복의 원년 멤버였다. 엄격한 스승의 가르침 아래 전통 경극의 4가지 기술인 노래, 낭송, 연기, 무술을 배웠으며, 이러한 교육은 그가 향후 액션 스타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영화 <노호전계>(1978)와 <홍금보의 박명단도탈명창>(1979)로 액션 코미디의 대가가 된 그는 이후 <귀타귀>(1980)와 <귀타귀 2 - 인혁인>(1982)로 공포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으며, 직접 연출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 <제방소수>(1982)와 <패가자>(1981)로 제2회 홍콩금상장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 감독상에 노미네이트되며 배우와 감독으로서 고루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배우 홍금보는 다양한 활동으로 수많은 명장면과 인생 캐릭터를 선보였다. 

영화 <의천도룡기>(1993)에서는 장난스러운 쿵푸 사부역과 무술 디자인을 맡아 화려한 액션을 선사했으며, 인기 시리즈 <엽문>(2009)에서의 무술연출로 제28회 홍콩금상장영화제 무술감독상을, <엽문2>(2010)에서는 무술연출과 함께 홍가권의 고수로 분해 제30회 홍콩금상장영화제 무술감독상과 제5회 아시아필름어워즈 남우조연상을 거머쥐었다. 

50여 년 동안 170편이 넘는 영화에서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그는 여전히 현역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영화 <파라독스>(2017)에서 무술감독을 맡아 제37회 홍콩금상장영화제에서 다시금 무술감독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허안화 감독을 비롯해 홍콩의 전설적인 감독 6인과 함께 연출한 옴니버스 영화 <칠중주: 홍콩 이야기>를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70세인 그는 지금도 여전히 작품에 전념하며 헌신적인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반 세기 넘게 배우이자 감독,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무술감독 등으로 영화계에 공헌해온 배우 홍금보는 무술팀을 구성해 뛰어난 영화 인재를 양성하고, 자국은 물론 아시아영화의 세계화에 앞장서며 아시아영화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의 윌 프레드 웡 이사장은 “액션 영화의 슈퍼스타 배우 홍금보에게 공로상을 주게 되어 영광이다. 이것은 영화계 모두가 축하 해야할 일이며, 앞으로 그가 아시아영화를 위해 더 매력적인 캐릭터와 영화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우 홍금보는 “제가 아직까지도 상을 받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놀랍다. 특히, 지금까지 제 경력 전체를 인정받는 상이라 더 뜻깊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는 3월 12일(일)에 열리는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에 참석해 직접 공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한편,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는 오는 3월 12일(일) 홍콩고궁박물관 경마클럽강당에서 개최된다.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 (Asian Films Awards Academy)

비영리단체인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The Asian Films Awards Academy, 이하 AFAA)는 아시아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 홍콩 및 도쿄국제영화제가 함께 설립했다. 아시아영화와 영화인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AFAA는 매년 아시아필름어워즈를 개최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아시아영화 산업을 조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필름어워즈는 지난 2007년 시작된 영화 시상식으로 AFAA의 회원은 과거 후보들과 수상자들로부터 선정된다. 시상 부문에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이 있다. 회원들은 아시아필름어워즈 투표에 참여하는 동시에 아시아와 전 세계의 영화 전문가 및 관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AFAA 활동에도 참여한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4일(수) - 10월 13일(금)
*제18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10월 7일(토) - 10월 10일(화)
image1.jpeg




image2.png
5% BUSAN
%% International Film Festival




